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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C형형형형 간염간염간염간염 검사에검사에검사에검사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접근성을접근성을접근성을접근성을 확대하는확대하는확대하는확대하는 법안법안법안법안 서명서명서명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환자별 처방지시에 대한 요구 없이 의사나 간호사가 등록 

간호사의 검사를 허용하고 필요에 따라 환자에 대한 검사를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C형 

간염(HCV) 검사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Cuomo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중 병원, 진료소 및 의사 사무실이 내진 또는 기본 진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1945년부터 1965년 사이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에게 HCV 검사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확장한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 새 법안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사에 

대한 기회를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더 빨리 C형 간염 

진단을 받을수록 더 빨리 치료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누구나 최대한 빨리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등록 간호사는 C형 간염 검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검사를 받는 특정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가 있어야만 검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비환자별 지시에 따른 검사를 

관리하는 이 새 프로세스는 현재 특정 예방접종, 예방접종 관련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치료, 결핵 

검사 및 HIV 검사를 관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이 새 법안(A9124-A, S6871)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뉴욕 시민들을 식별하여 HCV 검사를 받지 못하게 하는 높은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존 절차를 토대로 구축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후원자인 상원 의원 Kemp Hannon은 “이 법안은 1945년에서 1965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C형 간염 검사를 받게 하는 작년에 제정된 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통과하는 이 법안은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이 검사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C형 간염 검사에 대한 비환자별 처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기존 장벽을 없애고 

더 많은 의료 전문의가 이 검사를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킨 주지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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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후원자인 하원 의원 Kenneth Zebrowski는 “ 뉴욕은 침묵의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국가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0명의 베이비붐 세대 중 한 명은 잠재적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새 치료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질병이 확산되기 전에 검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C형 간염 검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뉴욕 시민들이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협력을 아끼지 않은 Cuomo 주지사께 

감사를 표하며 오늘이 법안에 서명하는 것은 질병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싸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뉴욕주에 걸쳐 여러 검사 장소를 포함한 C형 간염 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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